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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총파업20일 총파업
현대성우메탈로 간다현대성우메탈로 간다

금속노조 1차 총파업 사수

금속노조가 13일 총파업을 성사시켰다. 13일 전국 각지의 금

속노조 사업장이 6시간 이상 파업하고 서울 양재동에 모였

다. 3만여명의 조합원은 재벌적폐 청산과 산별교섭 쟁취를 

외치며 현대차 본사를 뒤덮었다. 그러나 현대차는 금속노조의 

요구에 답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다. 20일에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로 지부 총파업을 벌인다.

현대성우메탈 천막농성 100일

지부는 20일 총파업을 서울 현대성우메탈 본사 앞에서 개최

한다. 올초부터 강제 전환배치, 임금체불, 외주화로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현대성우메탈은 아직도 현안문제 해결

에 나서지 않고 있다. 5월 30일 지부 확대간부 동지들의 본

사 투쟁 이후 대화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튿날 

바로 면담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

책을 내지 않고 있다. 충주노동지청이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

명령을 했음에도 무시하고 있다. 공장장은 면담 파기하고 도

망만 다니고, 노동지청의 명령은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충주에서는 답이 없어 보인다. 지부는 20일 본사에서 

답을 만들어낼 것이다.

현대성우메탈지회는 4월 8일부터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로 딱 100일째다. 5월 8일부터 시작한 본사 피켓시위는 

70일째다. 지회는 천막농성과 본사 피켓시위를 통해 강제 전

환배치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회사의 외주화 계획을 저지하는 

투쟁을 만들어왔다. 이제 지부의 총파업으로 힘을 모아줄 때

다.

20일, 지부총파업은 현대성우메탈 본사로!

지부는 20일 총파업을 현대성우메탈 본사에서 진행한다. 

100일째 이어온 지회의 투쟁에도 요지부동인 회사를 움직이

기 위해 본사로 다시 향하기로 결정했다. 복수노조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현대성우메탈 동지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부 전체 조합원의 연대의 마음을 보여주자.

현대모비스충주지회
매일 선전전으로 조직확대 중

* 주요 일정 *

□ 지부 운영위원회 회의

   7/16(월) 14시 지부 회의실

□ 10차 중앙교섭

   7/17(화) 14시 노조 회의실

□ 11차 지부교섭

   7/19(목) 15시 장소 협의

□ 7.20 총파업

   7/20(금) 15시 

   서울 현대성우메탈 본사

현대모비스충주지회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회사 동료들을 만나며 조직 확대

사업에 나서고 있다. 지회는 설립한 후 매일 아침 6시50분, 저녁 6시50분 2

회에 걸쳐 출퇴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매일 소식지를 발행하며 현장의 목

소리를 담아낸다. 젊은 조합원들이 많은 사업장 답게 현장의 불합리한 사안을 

신고받는 모바일 신고센터(카카오톡 오픈채팅)와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운영하

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선전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매일 진행되는 아침, 저녁 선전전에 많은 지역 동지들이 함께 하고 있다. 지부 

내 지회 동지들은 벌써 이틀이나 결합했고,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를 비롯해 

충북본부 동지들이 함께 하고 있다. 신규지회가 잘 자리잡을 때까지 많은 동

지들의 관심과 연대를 바란다.


